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5년 4월 15일(화) ~ 5월 19일(월)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5년 5월 22일(목)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혜성, 박현숙, 박혜림, 손신형

 202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는 공연

예술 창작 활성화와 무대화가 가능한 우수 창작뮤지컬 발굴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6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 필수서류 요건 미

충족 등 결격 사유로 확인된 10건을 제외한 58건이 예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11건이 

본심 대상으로 올라 최종적으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는 작품성 80%, 무대화 가능성 20%의 비율로 진행되었으며, 서사 구조의 완결성, 

인물 구성의 설득력, 대사와 장면의 유기성, 음악적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

습니다. 무대화 가능성은 공연 실현력과 연출적 상상력,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접수 작품은 고전의 재해석,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극장을 지향하는 대본의 비중이 높았으나, 뮤지컬 형식

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인물 간 기능적 균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여성 2~3인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극장 작품들도 강세를 보였으며, 

감정선의 섬세한 묘사나 밀도 있는 장면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서사구조와 

정서적 접근이 반복되며 다소 익숙한 흐름을 보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음악적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고른 실력 향상이 눈에 띄었고, 서사와 음악이 유기적

으로 맞물린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몇몇 작품들은 음악 자체의 완성도는 

높았으나 극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음악의 배치와 기능이 단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완성도 높은 대본 외에도 무대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기획력과 예술적 비전,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고루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

습니다. 본 사업이 상업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여한 접근은 창작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 뮤지컬 창작 생태계의 저력과 다양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대화를 향한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지원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창작 여정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사위원 일동


